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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괘 초구의 효사는 ‘우기배주, 수순무구 왕유상’(遇其

配主,雖旬无咎往有尙)이다.

즉, ‘나를알아주는주인을만난다.비록열흘이걸린다

고 하더라도 허물은 없고 나아가면 숭상을 받는다’는 뜻

이다.

초효는 양위에 양

효로 과강하나 응효

인구사와는같은양

으로 정응하지 않는

다.구사는육오와친

비해 육오의 신임을

받는 신의 위치에

있다. 따라서 초구는 구사의 협력과 신뢰를 얻지 못하면

나아가기 어렵다. 그런데 풍괘는 이명(離明)과 진동(震

動)이 만나 풍성 성 함을 이루는 괘인데 초구는 이명의

시작이고구사는진동의시작으로서로의협력과상부상

조가절 적으로필요하다.즉이명이없으면진동의방향

을 잡을 수가 없고 진동함이 없으면 이명은 나아갈 수가

없는표리(表裏)불가분의관계에있다.그러므로이양자

는상부상조의협력이절 필요하다.이러한관계를초구

의입장에서구사를배주(配主)라했고구사입장에서초

구를 이주(夷主)라 했다. 즉 비록 서로가 양강하여 정응

(正應)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처럼 서로가 서로의 협력

을절 적으로필요로하는관계라는것이다.

이를 초구의 효사에 ‘우연히 구사인 배주를 만나는데,

만나는데열흘이걸려늦더라도허물이없고(雖旬无咎),

만나러나아가면사랑을받고존경을얻게된다(往有尙)’

고말하고있다.

상전에서는‘비록둘(初九,九四)이양강이지만허물은

없다고 함은 주인을 능가하면 균형이 파괴돼 재앙이 있

다’고 해서 ‘수순무구 과순재야’(雖旬无咎 過旬災也)라

말한다. 따라서 초구는 운의 시작으로 운을 기다리면 윗

사람이오니그사람과함께일을해야한다.

풍괘는풍성함이고화려함이니원하는일은남과함께

해서이뤄지면어찌좋지않겠는가.초구때에는모든것

이 다 만족스럽다. 성 한 운의 시작으로 기다리면 도와

주는 윗사람(九四)이 오니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이

뤄진다.

초구 때에는 초구의 짝인 구사의 주인을 만나되, 열흘

(旬)이걸리지만허물이없으니그 로나아가면아름답

고 존경받을 가상(嘉尙)한 일이 있다. 초구와 구사가 비

록 상응하지 않더라도 풍괘는 우레와 번개가 함께 상합

(相合)해성 한세력을이루니풍성하다는것이다.그래

서 각 응효의 자리가 반드시 서로 응화(應化)하고 개지

(皆至)하지는않는다.

초구에배주(配主)는응위에있는구사이고자기와힘

을 합쳐야 할 배우자이다. 하지만 상응(相應)하지 않는

다. 그러나 서로의 응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응화(應

化), 동덕(同德)의성향을가지고있어서로도와풍(銀)

을 지켜 무구(无咎)를 얻을 수 있고 비록 배주를 만나는

데열흘이걸리지만허물이없으니그 로나아가면가상

함이있다(雖旬无咎往有尙)고말한다.그까닭은초구는

괘의시작에있고풍의성 함이아직은왕성해서쇠(衰)

하지않기때문이다.

즉초구와구사가상응하지않더라도초구는하괘이괘

(離卦)의시작이고구사는상괘진동(震動)의시작이다.

풍괘는 명(明)과 동(動)이 상부상조해 성 함을 이루는

괘이므로 명이 없으면 비추는 것이 불가능하고, 동이 없

으면잘나아가는것이어렵다.그러기때문에초구의명

과구사의동은서로형(形)과 (影),표(表)와이(裏)의

관계를이루어협력하지않을수없다.

상전에서는열흘이지나면재앙이있다고해서‘과순재

야’(過旬災也)라말하고세력이지나치면근심이생기는

일이 된다고 한다. 또한 배우(配偶)의 구사는 진의 주효

로그정덕(正德)을갖추고있고명(明)을가지고움직이

려고해서초구는구사를편안한주인인이주(夷主)로서

받아들인다.

점사에서 입서해 초구를 만나면, 같은 뜻을 품고 있는

사람과협력하거나손윗사람에게천거돼자신이가진힘

과능력을발휘할수있는때이다.그러나너무지나치면

재앙을부르는징후도있다.

혹 나와 성격이 맞지 않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를 죽

여협력해야만이어려움을타개할수있고그가운데쇠

운이있는기미를살펴전환하는방법을찾아야한다.

바라는것은의지하려는상 방이자신과같은계획을

가지고있거나그사람에게자기와같은의뢰가들어왔거

나해금방은통달되지않는다.

사업,거래등은상 와다투지말고공동으로하는것

이좋고신규의일은보류하는것이무난하다.담판,교섭

등은 오래가기 어렵다. 열흘이 지나면 재앙이 된다고 했

으니열흘이상이걸리는것이라면포기하는것이좋다.

풍괘 초구를 얻은 ‘실점예’로, ‘모인의 운세점’에서 ‘풍

괘는 우레 천둥과 번개 전기가 만나 서로 합친 것이므로

번개와함께천둥이치니그기세가강하다.하괘태양의

열기와 상괘 우레가 만물을 고무시키니 작물이 잘 익어

풍성하기 때문에 풍괘라 한다. 초효는 이(離)로써 밝고

지혜가 있으나 지위가 낮고 응효인 구사는 지위가 높고

기력과결단성이강하나명철한지혜가부족하다.비유컨

,전자는기술은있으나자본이없고,후자는자본은있

으나 기술이 없는 사람으로 구사는 자신을 낮춰 초효를

찾아 올 것이니 초구가 예의를 갖춰 강성한 기세를 가진

구사와 원만히 타협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룰 것’이라고

해상호화합과존경속에서큰기업을일궈냈다.

풍괘육이의효사는 ‘풍기부일중견두, 왕득의질, 유부

발약길’(銀其뼙日中見斗往得疑疾,有孚發若吉)이다.

즉, ‘덧문으로치장을너무성 하게해한낮에북두성

이보이는것과같다.나아가면의심과병질을얻는다.믿

음과정성으로감동시키면길하다’는뜻이다.

이효는 음위에 음

효로 유순중정하고

이명(離明)의 주효

로서밝은덕을지니

고있는총명한인물

이다.

불행하게도 육오

군주는음유부정해유약하고암매한 군주로서 육이와는

음양이 정응하지 않는다. 즉 육오로부터 인정 발탁을 받

지못해자신의능력을발휘할길이없다.

이를효사에서풍성한집에덧문을성 하게달아 낮

에도어두워북두의별을보는것과같고(豊其뼙日中見

斗),육오에게쓰임이있고자나아가면온갖의심과질병

만을 얻게 되니(往得疑疾), 정사에 참여하려 하지 말고

믿음을가지고정성을다해자신의내면을계발하는데최

선을다하면길(有孚發若吉)하다고말하고있다.

다시말해 육이는 유순중정한 하괘 이괘(離卦)의 주효

로서 뜻이 바르고 지극히 밝은 덕을 지닌 총명한 신하인

데 육오와 상응하지 않아 군주에게 인정을 받을 길이 없

어 암매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효사는 묘사하고

있다.

상전에서는 ‘정성으로 감동시킨다는 것은 믿음으로써

뜻을발함’이라고해‘유부발약신이발지야’(有孚發若信

以發志也)라고 말한다. 육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육오

는 삼효와 사효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육이를 믿지 못하

고관심을갖지않는다.이로인해육이는상사병에걸리

고 육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화려함으로 치장하기 위해

너무많은소비를한다.다른사람과힘을합해성 함을

이루려고할때초효와사효는양(陽)의동덕(同德)이니

순(旬)이라고했지만,육이와응위인육오는모두음이어

서더욱결합할수없는것이심하다.

풍이라는괘는물건의성 함을나타내는것이고이를

상징하는 양자가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는 모습인데, 이

경우는상 방의힘이성 한것이오히려나에게는이익

이되지않을뿐아니라방해가되고있다.내괘의이(離)

는태양으로이태양의작용을방해하는것이효사의 ‘부’

(뼙)이다. 부(뼙)는 ‘풀로 짠 덧문’으로 진(震)이 풀이라

는상에서취했다.이풀이이(離)의여름에성 하게자

라면여름의햇볕을가려전혀이익이되지않을뿐아니

라오히려방해가된다.그래서부가너무풍 하게성장

해있으니(豊其뼙)그늘까지는햇빛이닿지않아서낮에

도별이보이는어둠(日中見斗)이있다는것이다.이것이

‘한 낮에도 북두별을 본다’는 ‘일견북두’(日見北斗)라는

효사이다. 어두워서 밝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 의심하고

미움받는일이일어나지만(往得疑疾),그것은이(離)태

양의 주효인 육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빛을 차단하는

것이있기때문이다.이(離)의중허(中虛)의성실한마음

이상 에게통했다면의심도미움도풀려서길에도달한

다. ‘발약(發若)’의약(若)은덧붙인글자에불과하다.

점사에서서죽을들어육이를얻으면,놓여있는환경이

나때가나쁘기때문에매사에좋은결과를기 할수없을

뿐아니라,생각지못한오해,장애,재액등이생기는것을

경계해야한다.운기,운세등도다른일로오해를받기쉽

고지나친친절이오히려원수가되는일이적지않으니너

무지나친행동은하지말아야한다.바라는일등도희망이

없고서두르지말며상황의변화를기다려야한다.

사업, 상거래는 차질이 있고 공동으로 하는 일에는 불

화가생겨적극강경책은파탄을초래한다.교섭,담판등

은자신의뜻과의지,희망이상 에게미치지못하고의

혹을받을우려가있으니물러나는것이득책이다.주소,

이전등은상황이좋지못하니보류해야한다.혼인은오

해, 의심이 있어 성사가 어렵다. 잉태는 변 장(變大壯)

으로 몸에 무리가 있거나 태(大兌)의 훼절의 상이 돼

어렵고 조산 유산을 주의해야 한다. 병은 중태로 상당한

경계가필요하고부인은회임(懷妊)을병으로오해할수

있다.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기 가 상 에게 미치지 못

하고, 가출인은 오해하고 가출해 행적이 쉽게 판명되지

않으며분실물은발견이어렵다.

풍괘구삼의효사는 ‘풍기패일중견매, 절기우굉무구’

(銀其沛日中見묽,折其右肱无咎)이다.

즉, ‘휘장을 너무

풍성하게 많이 덮었

다. 한 낮에도 이름

없는작은별들이보

이는 것과 같다. 오

른팔이 부러졌으나

허물은 없다’는 뜻

이다.

삼효는양위에양효로양강하고이명의극상에위치해

문명의덕을갖춘인물인데상응하는상육이음효의소인

이고그위가없기때문에구삼을발탁기용할능력이없

다.그래서구삼은자신의능력을발휘할기회를얻지못

한다.

효사에서는이를풍성한집에휘장을성 하게덮어버

렸고(豊其沛) 낮에도 빛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별(日中

見묽)이떠서어둠의세상을만들어버렸다.이러하듯구

삼이 자신의 양강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마치 오

른쪽팔꿈치가부러진것과같다(折其右肱).그러나이는

상육의 암우(暗愚)한 어리석음 때문이니 자신에게 허물

이있는것은아니다(无咎)라고말하고있다.

상전에서는 ‘휘장을많이한것은큰일은불가하고오

른팔이부러짐은마침내쓸수없다’고해‘풍기패불가

사야 절기우굉 종불가용야’(銀其沛不可大事也折其右

肱終不可用也)라말한다.

구삼은상육과정응하지만,상육은진(震)의극에있어

진의 정덕(正德)을 잃고 진위뢰의 상육의 ‘진삭삭(震索

索),즉천둥이진동하니두려워한다’는것과같으니서로

가 힘을 합쳐서 이익을 갖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방해가

더 많은 것이다. 이를 ‘풍기패 일중견매’(銀其沛日中見

묽)라했고,응양이상응하면서도힘을합치지않으니이

를‘절기우굉’(折其右肱)이라표현했다.

이효에서는‘견두’라한것을삼효에서는‘견매’라했는

데, ‘매’(묽)는북두24성의하나인제6성인두(斗)보다어

둡고훨씬작은별로두의바로옆에있는잔별이다.구삼

은상육과상응해도어두운암매(暗昧)를생기게하 으

니 초구와 같이 ‘수순무구 왕유상’(雖旬无咎 往有尙)이

라 하지 않고, 육이와 같이 ‘유부발약’(有孚發若)이라고

도하지않았다.그까닭은상육과힘과마음을합해일을

성 하게일으키는상 라해도부적당하기때문에이를

상전에서는 ‘불가 사야’(不可大事也)라 말하고 있다.

삼효는이효의상황보다훨씬어둠이짙은세상이다.

이렇게 구삼은 상육과 겉으로는 상합하지만, 내괘 이

(離)의삼효의위치에있어속으로는격렬하나,강경하게

결합을거부하고있어자기의오른팔이꺾여부러져쓸모

없는것(折其右肱)과같아,상육이손을내 고악수하자

고해도할수없다.

그렇게 된 것은 상육에 허물이 있기 때문이니 구삼은

오히려무구를얻을수있는것이다.이때는겉은번창하

게보이지만내면은어둡고약하다.힘과기량이있고능

력도있으나쓸모가없어실력을발휘하지못한다.

점사에서입서해구삼을만나면,변진(變震)으로놀랄

일이있고두사람이모두달려움직여나아가는상이돼

지금까지친했던사람과이별할일이생긴다.

운기, 운세도 나아가면 실패하고 멈추면 희생이 있어

진퇴양난(進退兩難)으로 어렵다. 오직 상해(傷害)가 최

소화되도록최선의노력이필요할때이다.

바라는일등은통달여부보다는어떻게해서손을뗄것

인가가문제이다.사업,상거래,신규의일등에서는손해가

있어도 포기해야 하고 욕심이나

옛정이나 인연에 머무르면 큰 손

해를초래한다.담판,교섭등은상

로 인해 피해가 크니 나아가지

말고 공동으로 하는 일도 불가하

다.이전,여행등도보류해야한다.

<동인·도시계획학박사(062-654-4272)>

〈196〉육십사괘해설:55.뇌화풍(雷火豊)中
“초구(遇其配主往有尙),육이(豊其뼙見斗),구삼(豊其沛見昧)”

同人선생의易經강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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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우기배주 왕유상〉 <풍기부견두〉 <풍기패견매〉

5월 가정의 달을 맞아 ACC 창·제작

공연이 전국 곳곳에서 관객들과 만난

다.

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(ACC재

단)은 “세종시문화관광재단, 광명문화

재단, 용인문화재단 등 초청으로 ACC

어린이창·제작공연4개작품을유통하

며, 15일부터는 5월 레퍼토리 연극이 서

울에서 장기 공연을 갖는다”고 2일 밝

혔다.

먼저 4-5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

‘어둑시니’, 광명극장에서 ‘보이야르의

노래’,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에서 ‘세

친구’가잇따라공연된다.

연극 ‘어둑시니’는 관심을 기다리는

전통요괴 ‘어둑시니’와 과도한 관심이

힘겨운인간 ‘아이’가만나우정을나누

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다. 그림자 연

극, 퍼포먼스 등이 이어져 어린이들의

눈길을사로잡을것으로기 된다.

‘보이야르의 노래’는 ‘쿠시’와 ‘리아’

의 우정을 통해 난민들의 아픔과 희망

을 노래하는 아동·청소년극이다. ‘난

민’이라는 문제를 아이들의 시선에 따

라 풀어가는 과정을 다양한 소리와 음

악,악기연주로표현한작품이다.또한

공연 전후 프로그램으로 ACC 어린이

문화원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

다.

‘세 친구’는 카자흐스탄 유목민들의

민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으로, 밤에 태

양이어디에숨는지궁금했던새끼염소

와 아기양, 송아지가 태양을 찾아 떠나

는모험담을담고있다.

5월 이야기를 다룬 ACC 창제작 연극

‘시간을 칠하는 사람’은 서울에서 장기

무 를이어간다.공연은오는15일부터

6월2일까지서울성북라이트하우스에

서진행된다.

2018년 5·18민주화운동 기념 공연사

업으로 창·제작한 ‘시간을칠하는사람’

은가변형극장인ACC극장1에최적화

된 장소 특정적 공연이다. 이후 2022년

에는 야외 극장 버전으로 만들어져

양,진주등다른지역에유통돼호평을

받기도했다.

이번 서울 유통 공연은 ACC재단과

사회적기업햇살놀이터가공동기획으

로참여한민관협력사업이다.작은극

장으로조성한 ‘성북라이트하우스’공

간에맞춰소극장용으로재제작됐다.

극중주인공칠장이의기억의장소는

기존 ‘전남도청’에서 ‘칠장이의집’으로

이동하며, 1980년 5·18민주화운동의 시

간을 살아온 ‘칠장이가족’의기억을들

여다본다.

특히극장으로가는삼선동길목이19

80년 를연상케하는공간이어서공연

장을찾아가는관객들의시 적몰입감

을 높여준다. 작은 집에 초 받은 관객

들은배우와오브제등을통해시·공간

을 교차하며, 인물의 기억을 엿보는 특

별한경험을하게된다.

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“앞으로도

우수한 ACC 창제작 공연이 다양한 형

태와 장르로 전국 각지의 관객들에게

선보일 수 있도록 공연 유통을 더욱 활

성화하겠다”고밝혔다.

한편 관람권은 ‘어둑시니’ 세종문화

예술회관 누리집, ‘보이야르의 노래’와

‘세친구’, ‘시간을 칠하는 사람’은 인터

파크에서예매할수있다. /최명진기자

전국곳곳서만나는ACC창제작공연 ‘다채’

1 3

4 5

2

1븡2시간을칠하는사람, 3세친구, 4어둑시니, 5보이야르의노래공연모습.

오는4-5일세종·광명·용인등어린이콘텐츠선봬

15일부터는연극 ‘시간을칠하는사람’ 장기공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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